
반응성염료
9 4년 반응성염료 시장은 후방산업의 위축으로 저조한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
9 4년 반응성염료의 생산은 1만3 6 2 5톤으로 9 3년대비 2.7%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내수는 1만2 7 6 0톤으

로 5.3% 증가했다.

수입과 수출은 각각 4 9 1 7톤, 5782톤으로 전년대비 3.6%, 7.6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반응성염료는

국내전체 염료시장 중 내수기준 23.8%, 수출기준 3 8 . 3 %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, 반응성염료

시장의 위축은 전체 염료 수출증가율이 1 . 7 %로 낮아지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

다.

이와같은 반응성 염료의 부진은 후방산업인 면화시장의 축소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.

9 3년 세계적인 면화 흉작으로 인해 면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수요자들이 고가의 면제품보다는 폴리

에스터 등 합성섬유로 소비를 전환했기 때문이다.

이에따라 천연섬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응성염료 시장은 고전한 반면, 폴리에스터섬유에 기초를

두고 있는 분산염료 시장은 큰 폭의 성장을 이뤘다.

세계적인 목화 생산국인 중국과 터어

키 등으로의 반응성염료 수출이 각각

32%, 23%씩 감소, 이를 잘 증명해주

고 있다.

따라서 이러한 여파 및 자국내에서의

합리화작업 등의 영향으로 오랫동안

국내 고급 반응성염료 시장을 석권해

온 다국적 염료기업들의 철수 및 인

수가 줄을 잇고 있다.

I C I는 한국지사의 염료사업부를 9 4년

1 1월1일부터 철수시키고 코영이라는

대리점을 설립해 Z e n e c a에게 염료 판

매 독점권을 넘겨주었다.

이어 H o e c s t와 B a y e r가 독일의 염료

사업부를 합병해 D y s t a r라는 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국내시장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.

반응성염료 시장은 수요 위축은 물론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H F - G R그레이드의 경우 9 3

년이후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9 5년5월 현재 K g당 1 6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최근 이 가격의 절

반수준인 중국 및 인디아산 수입이 늘고 있다.

수출대상국인 미국에 9 4년기준 한국산은 9 0 0만달러 수출에 그친 것에 반해 중국산은 5 0 0 0만달러를

수출했으며, 인디아산은 1 5 0 0만달러를 수출했다. 

국내 반응성염료 시장 중 고급 및 중간급의 제품을 제외한 중하급 시장은 중국과 인디아가 대부분

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국내 기업들간의 경쟁도 치열해 경인양행을 비롯한 이화산업, 태흥산업, 오영산업 등 5대기업외

에도 9 0년대들어 동양화학, 대광화학, 대도물산 등 1 3개 기업이 시장에 신규 참여하고 있다.

이러한 추세에 따라 환경부문의 투자감소 등 생산비 절감 을 통해 제조경비를 낮추는 등 가격경쟁

력을 갖추기 위해 L G화학과 이화산업은 9 5년3월 중국에 연산 3 0 0 0톤규모의 생산라인을 설치했다.

이밖에 경인양행도 9 1년 인도네시아에 월 1 5 0톤 규모의 라인을 설치하는 등 국내 염료기업들도 중

국 및 인디아 등 아시아지역으로 생산설비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.

<’96 화학연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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